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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변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창의적 젊은 

과학자 양성에 앞장서온 Y-KAST 제2대 운영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국내 과학 발전과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등의 

전개는 물론, 사회적 가치에 책임을 다하며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같은 결실을 포함해 

현재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과 남겨진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활동으로는 스웨덴 영아카데미 

(Young Academy of Sweden)와 2019 Y-KAST-YAS 

Bilateral Symposium을 합동 개최한 바 있으며, 미국 

한림원과는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교류를 지속했습니다. 

또 한 ,  글 로 벌  영 아 카 데 미  참 여 와  일 본 · 이 스 라 엘 ·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아카데미와의 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내 Y-KAST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Y-KAST 

Members’ Day는 3회에 걸쳐 열었으며,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회 관심 분야에 관한 한림원탁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해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테마로 7회에 걸쳐 일반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유튜브 채널은 커다란 관심과 성원을 모았습니다. 

한편, 국회·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젊은 과학자 

양성과 국가과학정책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과학기자협회 

포럼을 통해 대언론 이해 제고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이 있기까지 Y-KAST 활동에 한 마음으로 함께한 전 차세대회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COVID-19 영향으로 의미 있는 모임 

대다수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2대 운영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이전부터 축적해온 성과를 

돌아보고, 해당 과정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다각도로 기록해 사업 

연속성과 제3대 운영위원회 활동, 그리고 Y-KAST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Y-KAST 전기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기적 

기록이 지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며, 활동보고서 작성을 전통으로 확립해 차기 

활동에 도움을 주길 희망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Y-KAST 운영위원 열 다섯 분의 노고와 더불어, 기획부터 

세세한 내용을 주도해 주신 남기태 간사님의 열정과 노력을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Y-KAST 활동과 보고서의 발간이 가능하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민구 원장님과 정진호 총괄부원장님을 비롯한 한림원 

9대 운영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Y-KAST의 활동은 한림원 

사무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다양한 관련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이재형 실장님과 김륜혜 선임님, 홍지윤 주임님, 

Y-KAST의 Members’ Day 행사 준비와 차세대회원 홍보를 해주신 정윤하 

팀장님, 회원관리를 맡아주신 이선화 선임님과 최정아 선임님, 한림원탁토론회와 

차세대리포트를 운영해주신 배승철 팀장님, 조은영 주임님, 이동원 주임님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발자취가 차기 Y-KAST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뒷받침할 수 

있길 소망하며 차세대한림원의 무궁한 발전과 앞으로 그 훗날을 이끌어 주실 

차세대회원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  제2대 Y-KAST 

부장  윤 정 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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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K A S T  도 약 을  위 해  2 년  동 안  노 력 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현재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과 남겨진 과제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Y-KAST 1대 운영위원회가 Y-KAST의 첫발을 

내디디며 앞으로 해야할 활동을 정립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면, Y-KAST 2대 운영위원회는 

비전과 목적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활동을 

시도해 우리 고유의 특성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로써 경험하고 느낀 바를 

다각도로 자유롭게 기록해 3대 운영위원회와 

Y - K A S T 의  장 기 적  발 전 에  도 움 을  주 고 자 

작성하였다. 이 또한 2대 운영위원회의 새로운 

시도로, 차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전 기수가 활동보고서를 남기는 사례가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하기를 바라며 Y-KAST의 

미 래 를  위 한  하 나 의  작 은  씨 앗 으 로  남 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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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부당 간사 한 명과 운영위원 한 명에서 학부당 간사 

한 명과 운영위원 두 명으로 증원하여 운영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Y-KAST 부장이 간사를 선정하면, 부장과 

간사의 토론을 거쳐 운영위원을 선정하였다. Y-KAST 2대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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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차세대부장) 

① 차세대부장은 정회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차세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임명 

하고, 임기는 결원된 차세대부장의 잔여임기로 

하며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차세대한림원 운영위원회) 

① 차세대한림원의 주요원무를 심의하기 위해 차세대한림원 운영위원회를 두며, 차세대부장이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 04. 12) ② 차세대한림원 운영위원회는 차세대부장, 차세대학부간사 및 

학부별 운영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04. 12) ③ 운영위원은 차세대부장의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한다.(신설 2019. 04. 12) ④ 차세대한림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 

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새로 임명하고, 임기는 결원된 차세대한림원 운영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차세대 

한림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9 조 (차세대학부간사)

① 차세대학부간사는 차세대회원 중에서 각 학부 

별 1인을 차세대부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② 차세대학부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새로 임명하고, 임기는 결원된 간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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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한 

차세대부장

한림대학교

한림원 농수산학부 종신회원

정책학부 이성주

간사

아주대학교

오채운 

운영위원

녹색기술센터

정우성 

운영위원

POSTECH

이학부 윤태영 

간사

서울대학교

배명진 

운영위원

KAIST

최태림 

간사

서울대학교

공학부 남기태 

간사

서울대학교

김수영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이현주 

운영위원

KAIST

농수산학부 손기훈 

간사

POSTECH

이정은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이대희 

운영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의약학부 김진성 

간사

연세대학교

김미현 

운영위원

가천대학교

주영석 

운영위원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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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운영위원회에서는 Y-KAST의 비전과 미션 명문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문과 영문으로 우측과 같이 문구를 만들었다.

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비 전

미 션

“대한민국 미래 변화의 주역이 

 될 창의적 젊은 과학자 양성”

Empower young scientists to lead 
innovative changes in the future of Korea.

① ‌�Y-KAST는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② ‌�Y-KAST는 젊은 과학자들의 난제해결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융합연구 증진과 

세대간 네트워크 및 국제네트워크형성 분위기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 ‌�Y-KAST는 과학적인 근거 기반 정책제안 과정 개선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를 통한 Y-KAST의 역할 및 미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① ‌�Y-KAST is committed to advancing the research environment for young scientists.

② ‌�Y-KAST fosters collaborative research environments and promotes global 

networking for young scientists:  

1) ‌�Providing a foundation for young scientists to conduct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find 

solutions to challenging problems

2) ‌�Encouraging young scientists to share their needs and ideas wi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nd intergenerational networks.

③ ‌�Y-KAST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links among science, policy, and society. 

Vision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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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KAST 멤버스데이 개최

2019년 10월 18일, 2020년 1월 30일과 12월 10일에 

총 세 차례의 멤버스데이를 개최하였다. 1년에 한 번, 

Y-KAST 모든 멤버들이 참석해 교류하고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은 차세대회원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Y-KAST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1)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활동 내용

1. 좌측부터 정가영 회원, 이정은 운영위원

2. 좌측부터 김진성 간사, 

김수영 운영위원, 윤태영 간사

3. 이상욱 회원

2

1

3

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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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Y-KAST Membe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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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측부터 윤정한 차세대부장, 

김상욱 동문회원, 이명철 이사장

2. 남기태 간사

3. 김진성 간사

4.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5. 최태림 운영위원

6. 이성주 간사

7. 좌측부터 이상훈 회원, 양웅모 회원

8. 윤태영 간사

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1 2

3

4

5

6

7

8



2019 Y-KAST Members’ Day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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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외 한림원과의 네트워킹

스웨덴영아카데미, 미국한림원과의 교류를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일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아카데미 등과의 네트워킹 추진 방안을 검토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과학기술자간 

국제 협력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스웨덴 영아카데미와의 협력 

스웨덴 영아카데미(Young Academy of Sweden; 

YAS)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9 Y-KAST-YAS Bilateral 

Symposium(2019/12/11)은 2대에서 추진한 해외 

한림원과의 의미 있는 네트워킹 중 하나로, 두 한림원 

간 지속적 교류를 위한 좋은 시작으로 평가 받았다. 

윤정한 부장님, 6명의 Y-KAST 멤버, 2명의 사무처 

직원이 스웨덴을 방문하였으며, 1) Leadership in 

academia and in society, 2) Beyond the academy: 

Engaging our voices in policy making, 3) Achieving 

SDGs in my fields를 주제로 참가자의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양국 한림원의 관심사를 공유하였다. 

심포지엄에서의 유쾌한 분위기는 저녁식사까지 

이어졌다. 이후 2020년 한국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코로나로 아쉽게 성사하진 

못하였다. 스웨덴 한림원은 중요한 전략적 협력 

대상인 만큼, 정기적인 심포지엄 개최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 네트워킹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YAS는 폴리머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Magnus 

Jonsson(Linkoping University)이 Chair를 맡았고, 

Anna Wetterbom는 기관 CEO로서 YA를 총괄 기획, 

운영 · 관리하였다. 멤버 수는 약 35인으로 많지 

않았지만,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여러 Foundation에 펀딩을 제안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2021년 2월 기준, 

Sanna Koskiniemi(Uppsala University)가 새로운 

YAS Chair로 취임했다. 

(좌측부터 이상욱 회원, 김미현 운영위원, 김륜혜 행정원, 윤정한 차세대부장, 이성주 간사, 

이정규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 남기태 간사, 김수영 운영위원, 장호원 회원, 이재형 국제협력실장)

스웨덴영아카데미(YAS) 주요 연락처

Chief Executive Officer 

Dr. Anna Wetterbom  

anna.wetterbom@sverigesungaakade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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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AST 측 참석자 YAS 측 참석자

윤정한 차세대부장 Magnus Jonsson, Chair (Linkoping University)

이성주 정책학부 간사 (아주대학교) Anna T. Danielsson (Uppsala University)

이상욱 이학부 차세대회원 (이화여자대학교) Stefan Engblom (Uppsala University)

남기태 공학부 간사 (서울대학교) Ewa Machotka (Stockholm University)

김수영 공학부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Johan Rockberg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장호원 공학부 차세대회원 (서울대학교) Chritian Ohm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김미현 의약학부 운영위원 (가천대학교) Magnus Jonsson, Chair (Linkopi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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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한림원과의 협력
           (제4회 KFoS 공동심포지엄 개최)

제4회 한 · 미국 한림원 KFoS 공동 심포지엄 역시  

미국 한림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과의 소통을 위해 2019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일 동안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했다. 

강연 세션, Flash Poster Talks, 그리고 포스터 

세션이 이어졌으며, 양국의 젊은 과학자가 모여 

총 8개 주제 분야에 대해 연구 발표와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여기엔 약 10명의 차세대 회원이 

참여하였고, 전체 참석자 수는 백여 명에 육박하였다. 

심 포 지 엄 은  최 근  과 학 적  진 보 를  반 영 하 는 

이슈부터, 2018년 노벨상 수상 주제(진화 원리 

관련 주제 - 컴퓨터 공학: ‘Can Software Write 

Software?’ / 화학: ‘artificial metalloenzyme’ 

/  진화 유전학 ‘evo lu t i ona ry  genomic s ’ ) ,  

미세먼지 같은 사회 현상 등 반영하여 다뤘다. 발표 

영상은 미국 한림원의 ‘Kavli Frontiers of Science’ 

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아쉽게도 

다음에 열리는 양국 공동 심포지엄은 중국을 포함한 

3국으로 열리는 안을 논의했고, 21년 심포지엄은 

‘중국-미국 양국 심포지엄’으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미국-독일-일본’으로 2019년 심포지엄을 열었기 

때문에, 한국 한림원 또한 3국 심포지엄이 추후 

굳어진다면, 전략적으로 제3국을 선택하여 ‘Kavli 

Frontiers of Science’가 심포지엄을 열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 미국 

하와이 뉴오타니 호텔에서 조직위원회 미팅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욱준 총괄부원장, 하상준 교수, 

남성현 교수, 현동훈 교수, 고재원 교수, 주영석 

교수 등 총 6인이 참석하였다. 본 모임에선 KFoS 

symposium에서 다룰 주제와 organizer 선정을 

토의하였다. 사전 모임 이전에 각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 주제를 미리 상호 공유하였으며, title, abstract, 

예비 speaker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사전모임에서는 

최 종  K F o S 에 서  다 룰  8 개  주 제  선 정 을  위 해 

우주과학부터 인간의 진화까지 다양한 테마에 대한 

소개와 토론이 있었으며, 여러 분야의 과학자가 

‘Kavli Frontiers of Science’는 젊은 연구자에게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 교류, 연구 경력과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는 심포지엄으로 15년 동안 지속해왔다. 이 행사는 

한국-미국 한림원의 공동 주최로 지난 2013 · 2015 · 

2017 · 2019년에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왔다. 

2017년, 서울에서 Nobel Prize Dialogue 행사의 일부로 

Young Scientists Talk를 개최했는데, 그때 Gunnar 

oquist 교수님을 Plenary Speaker로 모셨다. 이 분은 

스웨덴 한림원 회원으로, 스웨덴 영아카데미를 적극 

지지하고 계시며, Y-KAST에도 매우 우호적이었다. 

앞으로 Y-KAST 및 YAS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Marie Wilberg 스웨덴 

영아카데미 멤버를 초청해 앞으로의 관계를 모색했는데 

추후 중요한 네트워크 연결고리로 작용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미국한림원(NAS) 

Kavli Foundation 주요 연락처

Associate Program Officer

Danielle Crosser    Dcrosser@nas.edu 

20
/
21



Y
-K

A
S
T

  2
0

19
-2

0
2
1        활

동
 내

용

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Ⅲ   일본 영아카데미와의 협력 

일본 영아카데미(Young Academy of Japan; 

YAJ)는 일본학술회의(Science Council of Japan) 

산하기관으로, 2015년 설립했다. 이곳은 지난 

2017년에 “Institutional and Scientific Challenges 

for Young Scientists in Asia”를 주제로 분당 

한림원 본원에서 양국 영아카데미간 공동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뒤이어 2020년 2회 Y-KAST-YAJ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자 YAJ Chair인 Akihiro 

Kishimura 교수(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Kyushu University)와 논의를 주고받았으나, 한일간 

대외적 상황 변화로 인해 결국 불발했다. Kishimura 

교수는 Global Young Academy의 멤버로, GYA와 

YAJ는 굉장히 친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두 

기관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제2회 Y-KAST-YAJ 공동심포지엄 개최는 성사하지 

못하였으나, 추진 당시 Kishimura 교수에게서 

아래와 같이 2021년 가을 개최 예정인 Tsukuba 

Conference의 초대를 받았다.

Tsukuba Conference scheduled in 2021 autumn.

https://tsukuba-conference.com/

“This conference is a forum for future shapers—

talented young leaders from industry, government and 

academia worldwide. We are planning to have some 

sessions together with young researchers in foreign 

countries, like GYA. In 2019, YAJ co-organized several 

sessions together with GYA.”

일본영아카데미(YAJ) 주요 연락처

Chair

Prof. Akihiro Kishimura  

kishimura.akihiro.776@m.kyushu-u.ac.jp

아울러, YAJ는 1기 차세대 부장이신 박용호 교수님 

께서 2018년 YAJ 저널 “Trends in the Sciences”에 

기고문을 올려주신 점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Tsukuba Conference 

scheduled in 2021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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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한 과제를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최종 주제 선정을 위한 

1차 투표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영역별 분배까지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했으며 주제마다 한국과 미국의 

organizer를 선정하였다. 여담이지만, 한국에서 

방문한 준비위원은 모두 남성이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구성에 대해 다소 의아해 하였다. 

앞으로 준비위원을 구성할 때 생각해 볼 만한 측면이 

있다.

이후 각 주제마다 두 명의 organizer가 speaker를 

선정하고 모시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Speaker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재직 중인 과학자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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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스라엘 영아카데미와의 협력 Ⅴ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아카데미와의 협력 

이스라엘 영아카데미(Israel Young Academy; IYA)와 

의 협력은 Avi Zadok 교수(Bar-Ilan University)을 

통해 진행했으나, 최근 Chair가 Tamar Geiger 

교수(Tel Aviv University)로 바뀌었다. 양국 공동 

심포지엄은 2021년 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후반기로 잠정 

연기하였다. 추진 당시, 이스라엘 측은 특정 학문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폭 넓은 주제를 다루고 싶다고 

희망했다. 이에 발맞춰 Y-KAST는 양국 참석자 

각자의 연구 분야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토론하여 

상호간의 공통 관심사를 발굴하고 융합 연구를 

추진하는 형태의 심포지엄을 제안했고 IYA는 이에 

동의하였다.  

참고로 Y-KAST와 YIA의 첫 교류는 Y-KAST 1대 

운영위원회 박용호 부장님과 남기태 간사가 IYA와 

GYA 가 주관하는 Meeting of the Asian Young 

Academies(2018년 2월)에 초청 받아 IYA Chair인 

Prof. Ron Milo를 만나면서 이뤄졌다. 

이스라엘 영아카데미(IYA) 주요 연락처

Chair    

Prof. Tamar Geiger      geiger@tauex.tau.ac.il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아카데미(South African 

Young Academy of Science; SAYAS)와의 협력은 

2020년 4월 8일, 양국 젊은 과학자 교류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하는 윤정한 부장 명의 

서한을 계기로 첫발을 내디뎠다. 남아공 영아카데미 

측은 COVID-19로 인해 개최 시기를 단언하기 

어려우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제, 

형식, 예산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운영위원진간 

화상 회의를 제안해왔다. 이후, COVID-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바람에 본격적인 추진은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며, 추후 재개하여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아카데미(SAYAS) 

주요 연락처

Young Scientist Liaison Officer

Edith Shikumo         Edith@assaf.org.za 

나라의 Young Academy가 참석하여 각자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세션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Y-KAST의 역할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참가국이 제3세계 위주였는데, 

선진국 Young Academy과의 교류와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하나의 성공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GYA는 전세계 젊은 과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0년 독일에서 설립한 단체로, 현재까지 한 

명의 한국인 Alumni가 존재한다. Y-KAST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GYA와의 

네트워킹을 추진했다.  GYA Annual meeting에서는 

GYA 멤버뿐 아니라 각국 영아카데미의 대표가 

참가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갖는다. 

따라서 Y-KAST에선 앞서 밝힌 “GYA International 

Conference”와 2020년 온라인으로 진행한 

“Online Young Academies Meeting”에 각각 두 

명의 운영위원이 참가하였으며, 영아카데미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별 현안, 과학기술 발전 관련 

공동의 관심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실제 GYA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일부는 2020년 12월 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179회 한림원탁토론회(“대학 

교수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2020년에는 Y-KAST 멤버를 대상으로 GYA 가입을 

독려하였으며, 여기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GYA 

멤버가 아니어도 참가 가능한 만큼 추후 Y-KAST에서 

보다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GYA는 

일본과 독일을 중심축으로 제3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이지만, 향후 과학기술 외교에 있어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영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 유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세계영아카데미(GYA) 주요 연락처

Senior Project Officer 

Anna-Maria Grammatte

Anna-Maria.Gramatte@globalyoungacademy.net
“독일 할레 GYA International Conference” (좌측부터 김미현 운영위원, 이성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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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일 할레에서 열린 “GYA International 

Conference“와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한 “4th Worldwide 

Meeting of Young Academies (WWMYA)” 국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특히 다낭 국제 학회에서는 다른 

C. 세계영아카데미

    (Global Young Academy)와의 협력

“베트남 다낭 4th WWMYA”

(좌측부터 윤정한 차세대부장, 최태림 운영위원, 김수영 운영위원)



A. 유튜브 채널

2019년 초, Y-KAST의 사회 참여 가운데 하나로 차세대회원 

이 연구하는 분야를 학생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료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Y-KAST는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 유튜브를 선택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튜브, 줌 등 언택트 형식의 

온라인 소통이 일반화했으나, 우리 제안이 이루어진 2019년 

초엔 온라인 컨텐츠 제작이 그다지 익숙한 형태가 아니었다. 

다행히 Y-KAST 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유튜브 

과학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는 ‘과학쿠키’(2021년 현재 

32만 구독 채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Y-KAST 회원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은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사회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일반인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학 콘텐츠를 제작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자평한다. 점차 다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추진하거나, Y-KAST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2대 

운영위원회 기간 동안 선보인 영상은 조회 수를 늘리고자 

과학쿠키 기존 채널을 활용해 공개했으며, 현재 10만 뷰 

이상을 기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Y-KAST 독립 채널을 구축하고 제작된 컨텐츠를 

독립적으로 소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다.  

2) 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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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연세대)

주   제 : 보이지 않는 세상을 들여다 보는 방법?

그 기술로 제 뇌를 직접 들여다 봤습니다.

게시일 : 2019.11.2.

주영석 (KAIST)

주   제 : 우리 삶을 위협하는 ‘암’이란 대체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걸까?

게시일 : 2020.1.19.

손기훈 (POSTECH)

주   제 : 식물도 병에 걸린다고? 

그럼 식물도 면역체계가 있을까?

게시일 : 2020.5.9.

강용묵 (고려대)

주   제 : 공기로 작동하는 배터리가 있다!?

그런데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효율이라고!?

게시일 : 2020.7.11.

김상우 (연세대)

주   제 : DNA 분석을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을까?

게시일 : 2020.12.25.

이대희 (KRIBB)

주   제 : 이제 과학은 미생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포를 ‘공장’처럼 활용하는 기술,  

합성생물학이란 무엇일까?

게시일 : 2020.9.5.

김재경 (KAIST)

주   제 : 놀랍게도 ‘이것’덕분에 생명과학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성생물학이란 무엇일까?

게시일 :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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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림원탁토론회

한림원탁토론회는 1996년부터 개최해온 

한림원 대표 정책토론회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한 석학과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활성화하며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엔 

한림원 회원 위주로 진행하던 본 사업을 

2020년부터 Y-KAST 멤버끼리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개최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튜브를 이용해 온라인 생방송으로써 선보였다.

기존 한림원에서 수행하였던 원탁토론회와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 젊은 과학자가 바라보는 현 시점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고 세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하였다. 발제자 전원이 관련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다소 부담은 있었으나, 각자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작 단계이다 보니 간혹 실수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차세대리포트의 내용을 함께 아우르는 

원탁토론회로 발전하는 동시에 젊은 과학자들의 의사 개진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제154회 한림원탁토론회 (2020년 5월 21일)

젊은 과학자가 보는 R&D 과제의 선정 및 평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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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운영위원, 함유근 회원, 김진성 간사, 남기태 간사, 

박문정 회원, 김수영 운영위원, 정우성 운영위원



 

   

  

     

        

  

   

    

 

  

 

   

  

     

        

  

   

    

 

  

제179회 한림원탁토론회 (2020년 12월 4일)

대학 교수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제164회 한림원탁토론회 (2020년 7월 30일)

젊은 과학자가 보는 10년 후 한국 대학의 미래

김재경 회원, 배옥남 회원, 최태림 운영위원, 배명진 운영위원, 

정우성 운영위원, 서창호 회원, 강용묵 회원

정우성 운영위원, 주영석 운영위원, 이성주 간사, 장호원 회원, 

손기훈 간사, 김병수 회원, 나석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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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회

-과학기술이 만들어가는 미래

<참여자>

장호원(서울대), 이진우(KAIST), 주상훈(UNIST)

<발행월>

2019년 12월

양자기술

-과학은 끝없이 증명할 뿐이다

<참여자>

박홍규(고려대), 신용일(서울대), 양범정(서울대)

<발행월>

2020년 1월

뉴로모픽칩 

-인간의 뇌를 닮은 작은 반도체

<참여자>

김수영(고려대), 이태우(서울대), 조정호(연세대)

<발행월>

2020년 9월

머신러닝

-인간처럼 보고 생각하고 예측하라

<참여자>

김미현(가천대), 이성주(아주대), 현동훈(서울대)

<발행월>

2019년 1월

암과의 전쟁

-암 정복을 향한 꿈의 치료법

<참여자>

김상우(연세대), 김진성(연세대), 주영석(KAIST)

<발행월>

2020년 12월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여자>

박상민(서울대), 박인규(KAIST), 이정은(서울대)

<발행월>

2020년 12월

대학의 미래

-젊은 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참여자>

장호원(서울대), 손기훈(POSTECH), 이성주(아주대),

주영석(KAIST), 김병수(연세대), 정우성(POSTECH),

나석인(전북대)

<발행월>

2020년 11월

C. 차세대리포트 발행

Y-KAST 회원이 과학기술분야 연구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아 정책 

제안서로 발간하였다. 또한, 정책입안자 대상으로 배포하여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강화와 정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학생, 신진 연구자 등 젊은 과학자 

에게 미래 신기술 분야와 관련 연구동향을 소개하여 진로 · 

연구 분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더불어 일반 대중의 

과학기술분야 이해 증진과 관심도 제고에 활용해 과학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지난 2년 간 총 일곱 편의 차세대리포트가 발행되었다. Y-KAST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주제(안) 검토와 참여자 추천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차세대회원 전원 대상의 주제 공모를 진행하였다. 

관련 사항을 확정한 이후에는 주제별 인터뷰를 추진하여 리포트 

와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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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국회의원과의 만남

2019년 7월 4일, 이상민 국회의원과의 조찬 포럼을 통해서, 5대 과학강국 진입과 젊은 

과학자 육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교원 확충 2)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3) 

생애주기 별 연구자 육성 4) 여성과학자의 모성보호와 공존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비 

독립 연구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추후 2차 모임도 계획하였으나, 연속성 있게 

네트워크할 수 있는 정례화 모임을 만들지 못한 바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 참 석 자 

⊙ 국   회 : 이상민 의원

⊙ 한림원 : 한민구 원장, 정진호 총괄부원장, 윤정한 차세대부장

⊙ Y-KAST : 간사, 운영위원, 회원 등 13인

⊙ 프로그램(안)

E. 청와대 과기보좌관과의 만남

2019년 9월 19일, 광화문 달개비에서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과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Y-KAST의 역할과 활동 상황에 대해 소개하는 동시에 젊은 과학자가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어려움, 정책적 · 제도적으로 지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F. 과학기술장관과의 간담회

2019년 12월 3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젊은 연구자, 네 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회원 · 박사후연구원을 비롯한 젊은 

연구자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곱 명의 차세대회원과 

박사후연구원 우수연구자 열두 명이 참여해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의 젊은 과학자 지원계획’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박사후연구원의 

독립적 연구 기회 보장과 그들이 연구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젊은 연구원의 다양한 성장 경로 중 하나인 실험실 

창업, 기업으로의 취업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신진연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비 증액’과 비전임 신진 연구자가 독립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 사업’ 은 그동안 차세대 리포트, 국회의원과의 만남,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과의 만남 등을 통해 차세대 한림원이 신진과학자 

육성 정책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08:00-08:05 사회자(남기태 교수(서울대학교) 및 참석자 소개

08:00-08:05 Y-KAST 소개(발표자 : 윤정한 교수(한림대))

08:10-08:20 주제발표 1 : 전문연구요원제도(발제자 : 김진성 교수(연세대))

08:20-08:30 주제발표 2 : 수월성(발제자: 윤태영 교수(서울대))

08:30-08:40 사회자(남기태 교수(서울대학교) 및 참석자 소개

08:40-09:30 주제발표 3 : 고용안정성 등(발제 : 김미현 교수(가천대))

참석자간 자유 토론 및 차기 연구모임 논의

(좌측부터 시계방향: 김상현 회원, 이성주 간사, 주영석 운영위원, 김수영 운영위원, 김진영 회원, 김진성 간사, 

김미현 운영위원, 남기태 간사, 이동수 회원, 나용수 회원, 윤태영 간사, 정진호 총괄부원장, 이상민 국회의원, 

한민구 원장, 윤정한 차세대부장) (좌측부터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민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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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한국과학기자협회·Y-KAST 포럼

지난 2020년 5월 21일(목), 제1회 한국과학기자협회 Y-KAST 포럼이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차세대회원의 연구 활동 정보 교류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하고,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대언론 이해 제고와 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박홍규 이학부 차세대회원과 이현주 공학부 차세대회원 2인이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후 관련 토론과 함께 차세대회원 참석자 전원을 과학기자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Y-KAST가 과학전문 기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 자리에선 언론을 통해 Y-KAST 

멤버를 소개하는 실질적 기회가 주어졌다. 이로써 과학계와 언론계의 이해도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한다.

한편, 의약학을 주제로 제2회 포럼을 2020년 8월 중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두 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 2021년에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현주 운영위원)

(정우성 운영위원)

(박홍규 회원)

3) Y-KAST 활동의 체계화

A. 운영위원회 정례화

1년 차에는 매달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반면, 2년 

차엔 두 달에 한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대외활동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의 시급성이 

줄어든 까닭이다. 다만,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지며 

지방에서 근무하는 운영위원의 운영위원회 참석이 

용이해지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

B. Y-KAST 회원 선출 체계화

2019년도엔 회원심사제도를 제출서류와 선출절차, 두 

가지 측면에서 변경해 시행하였다. 2018년도까지 수행한 

회원심사가 연구 업적의 질적 가치보다는 양적 가치에 

평가가 치중된다는 비판에 근거해 제출서류에 있어서, i) 

표준점수제도를 폐지하고, ii) 추천서 서류를 간소화하며, 

iii) Y-KAST 지원 동기와 회원으로서의 활동 포부를 담은 

계획서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선출 절차는 크게 3단계로, 

i) 자료검토위원회, ii) 학부별 차세대예비심사위원회, iii) 

차세대회원심사위원회로 이루어진다. 2018년도에는 

차세대회원만으로 구성한 자료검토위원회가 자료검토 

심사를 했다면, 2019년도부터는 대학원생 등을 활용해 

제출서류 확인을 선행하고, 이후 한림원 정회원 3인으로 

구성한 자료검토위원회를 통해 1차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변경한 회원심사제도에 따라 2019년도에 이뤄진 

‘2020년도 Y-KAST 회원’ 선출 공모에 총 82인(정책학부 

4인, 이학부 17인, 공학부 41인, 농수산학부 2인, 의햑학부 

18인)이 지원하였고, 이 중, 총 26인을 선출하였다. 

2019년도 심사 (2020년도 회원 선출) 2020년도 심사 (2021년도 회원 선출)

추천 · 접수
- 추천 서류 간소화

- Y-KAST 회원 활동 포부와 계획서 추가

- 대표 논문에 제1저자 논문 포함

- 공학부 Computer Science 분야는 콘퍼런스 

논문 포함 가능

서류 확인 - 전공자 등을 활용해서 논문 저자 명단과 수치 확인 좌동

심사 단계

- 표준점수 제도 폐지

- ‌�'자료검토위원회'의 전문 심사 기능 강화: 19개 분과별 

정회원 3인이 참여하여 대표 논문 5편 등 연구업적 중

심 정성적 종합평가 시행 후 후보자별 검토의견서 작성

- ‌심사위원에게 차세대회원 연구분야별/

소속기관별 현황 정보 제공

- 후보자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 도입

- 차세대회원 중심의 '차세대예비심사위원회

(학부별 심사)' 구성 및 진행

- '차세대회원심사위원회(종합 심사)'에 학부별 차세대 

운영위원 참여,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수행

해당 연도

선출 단계

[Y-KAST 회원심사제도의 변화 및 개선내용]



2019 Y-KAST Members’ Day의 ‘Y-KAST 미래를 

위한 도약(미래 로드맵 설정)’ 세션에서 참가 회원이 

Y-KAST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회원심사제도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다. 회원 선출 심사 시 

학부별로 학부내 전공의 균형성에 대한 필요성과 전공의 

업적을 산정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 획일성을 

향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9년도 개편한 회원 선출 시스템의 시행과 적용 결과를  

토대로,  Y-KAST  운영위원회 2대는 차세대회원 

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년 

1월 기준 정회원과 차세대회원 중 원장이 위촉하는 

10인으로 구성하는 단계별 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차세대한림원의 비전과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문회원을 회원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Y-KAST 동문회원 관리 및 

회원선출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회원 선출 공고 게시 후 선출 규정 변경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기에 2020년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동문회원의 차세대회원심사 참여 가능 여부는 2021년 

현재 차세대 동문회원 관련 TF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추진 

하고자 한다. 

이에, 2020년에 수행한 ‘2021년도 Y-KAST 회원’ 선출은 

2019년도 회원 선출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 

8월에 자료검토위원회(분과별 정회원 3인, 총 53인 

참여)를 개최했고, 9월엔 차세대예비심사위원회(5개 

학부별 개최, 총 46인 참여)를 학부별 차세대회원 10인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열었다. 더불어 10월엔 

5개 학부 정회원과 차세대회원 10인 내외의 심사위원을 

구성해 차세대회원심사위원회를 추진하였다.

이번 선출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로, 우선 회원 심사 

시 연구 분야와 소속기관별 다양성을 도모하였다. 각 

심사위원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학부별 학술분류표에 

기반한 각 연구 분야 차세대회원 분포와 학부별 소속기관 

회원수 현황 등을 제공받아서 차세대회원이 특정 분야나 

기관에 편중하지 않도록 심사와 토론의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2019년도 대비 차세대회원의 심사 참여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자체적으로 심사를 위한 재적위원(10인 

내외)을 채우지 못하는 정책학부나 농수산학부를 

제외하면, 전원 차세대회원으로 차세대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더 많은 참여를 도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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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Y-KAST 동문회원 제도 마련

만 45세로 Y-KAST 임기 만료를 맞이하는 회원이 현역으로 

활동하는 Y-KAST 회원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Y-KAST 동문회원 제도를 마련하였다. 동문회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 45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Y-KAST 멤버십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임 미 신청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대 운영위원회에서 

동문회원의 정의와 활동 권한을 정립한 만큼, 앞으로 소속감 

부여와 활발한 차세대한림원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가 필요하다.  

‘2021년도 Y-KAST 회원’ 선출 공모에는 전년 대비 36.6%가 

늘어난 총 112인(정책학부 5인, 이학부 22인, 공학부 51인, 

농수산학부 9인, 의약학부 25인)이 지원하였고, 이 중 총 

34인을 선출하였다. 

한편 논문 위주 심사에 따른 장단점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차세대한림원이 지향하는 가치에 준한 회원 선발을 위해 

“차세대회원선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차세대회원 

선발심사 현장에 배포하였다. 차세대회원 구성원의 연구 

분야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연령 후보 위주의 선발로 인한 

잔여 임기 문제와 30대 회원 부재 등을 지양하기 위해서다. 

논의를 거쳐 후보자의 수월성 · 활동성 · 다양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길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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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돌아보며 

Y-KAST 2기 운영위원회 활동이 이어진 지난 2년 동안, Y-KAST는 윤정한 부장님의 헌신적인 리더십 하에 

많은 활동을 시도하고 정립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Y-KAST 회원에 대한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선정이 곧 젊은 과학자의 명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회원 참여는 아직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 Y-KAST 운영위원을 포함한 소수의 활동적인 멤버가 

전반적인 활동을 이끄는 성격이 강하고, 차세대회원 가운데 3년 임기가 끝난 후 연임 신청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Y-KAST의 멤버로서 더 많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비전 

제시와 모든 회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차별화한 Y-KAST만의 색깔을 갖추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Y-KAST는 한림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지만, 비슷한 의견을 내는 데 머무른다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미약해진다. 젊은 과학자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 하에 패기 있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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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한 차세대부장 

Y-KAST와 함께했던 2년은 제게 새로운 경험과 활기를 

부여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긍정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 마치 시간을 

거스른 듯했지요. 이때 얻은 열정을 품고 앞으로 3년 이상은 

더욱 젊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봅니다.

Y-KAST의 기틀을 세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젊은 과학자 양성이라는 

미션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주 원대한 꿈이기에 어떻게 

첫발을 내디뎌야 하나 고심을 거듭했는데 결국 도달한 해답은 

다름 아닌 네트워크더군요. 분명, 우리 곁에 산재한 난제를 

힘 모아 해결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며, 참신한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터였습니다. 따라서 젊은 

과학자끼리 또는, 세계 유수 석학과 접하는 기회를 연이어 

만들어나갔고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시니어 과학자와의 

돈독한 관계 정립 역시 힘쓰고자 했습니다. 앞선 세대로서의 

우려를 조심스레 밝히자면, 물론 젊은 과학자에겐 선배와의 

만남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살아온 바를 떠올려 

조언한다면, 선진이 물려준 지혜가 반드시 값진 유산으로 

남으리라 자부합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서로 대면하는 

기회를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2대를 

뒤로 하고, 곧 3대에 들어설 텐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Y-KAST 운영위원회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의 

축복이라 여길 만큼, 출중하니 명맥을 잘 유지해나갈 거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위상을 높여 나가자는 당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과학 인재가 존경심을 가지고 따르는 자랑스러운 

조직이자 ‘젊은 한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아울러, 여러분이 제 나이 즈음이면 책장에 우리의 

성과와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 간사   

새삼 Y-KAST와 같이 보낸 2년이 훌쩍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 연구와 과학기술 이슈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까닭이겠지요. 

단지 이번 2대 활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로 자주 접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다행히 세 차례의 멤버스데이 개최를 거치며 나름의 

갈증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Y-KAST의 존재 이유와 역할, 

활동 등을 고민하며 뜻 깊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한, 

세계영아카데미(Global Young Academy, 이하 ‘GYA’)와의 

협력을 위한 모임 참석을 통해 각국 젊은 과학자 집단의 체계를 

세우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더욱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3대에 나름의 

조언을 보태자면 향후 Y-KAST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엔 

운영위원회는 물론, 일반 회원 역시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는 구성원이 늘어난다면 더 큰 도약이 비단 꿈에 그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임 심사에 참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회원이 한림원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며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숨은 잠재력이 

3대, 그리고 이후까지 지속해서 Y-KAST를 뒷받침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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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운영위원 

대한민국의 노령화가 서서히 진행하는 이 시대에 젊음이 주는 

패기와 도전 정신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Y-KAST가 

앞으로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 학자의 모임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믿는 

까닭입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일화는, 연구년으로 인해 2년 

임기 중 후반 1년 동안 간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저 대신 이학부 간사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신 

최태림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Y-KAST가 

빛나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보태 주신 모든 

운영위원에게 찬사를 바칩니다.

다만, 계속해서 위상을 높여 나가자는 당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과학 인재가 존경심을 가지고 따르는 자랑스러운 

조직이자 ‘젊은 한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아울러, 여러분이 제 나이 즈음이면 책장에 우리의 

성과와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명진 운영위원    

2019년 6월의 어느 날, 윤정한 부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차세대 한림원 운영위원으로 저를 

추천한다는 내용이었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과연 

운영위원직을 수락해야 할지 고민이 앞섰습니다. 사실 

차세대회원 선정 당시에도 앞으로 연구만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늦게나마 첫 아이를 낳고, 차세대 한림원 운영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던 때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출산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하고 있다 보니 어딘가 어색하고, 

운영위원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식은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부끄럽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내면서 육아와 일을 효과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이제 운영위원회 2대 활동을 마치며 문득 

돌아보니, 그동안 과학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었다는 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학자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살피게 되었습니다. 

함께 열심히 활동한 2대 운영위원회와의 인연과 그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에 거듭 감사를 전합니다.

오채운 운영위원    

저와 Y-KAST 운영위원회의 인연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윤정한 차세대부장님의 참여 제의로 비로소 

그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매우 감사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서더군요. 한림원 편집위원회와 여타 활동 정도로 

만족해온 제가 과연 이토록 큰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 까닭입니다.  

따스한 애정과 응원에 힘입어 2년을 보내고 난 소감은, 용기 

내길 잘했다는 겁니다. 기여보다는 많이 배우고 깨달았던 

시간 동안 상당히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당한 학술적 성과를 이룬 운영위원 모두 바쁜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각종 정책토론회나 멤버스데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젊은 과학자가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소통 방식에 

관심을 두고 토론하는 현장을 접하며 진정으로 Y-KAST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두 해를 보낸 입장으로, 곧 본격적인 활약에 나설 

3대에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오늘날의 토대를 

마련한 2대와의 끈을 놓지 않는 동시에, 일반 회원과 널리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운영위원회가 합의한 정보 공개를 제안해봅니다. 문서와 

같은 단순한 형태라도 공유하여 조직 활성화를 유도할 때, 

Y-KAST의 내일은 더욱 빛나리라 믿습니다.

정우성 운영위원    

사실 저는 첫해엔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내느라 Y-KAST 

운영위원회에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이번 2대가 제겐 유난히 

짧고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젊은 

과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련 정책 입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의 활동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터입니다. 

이 같은 맥락이 다음 3대로 이어져 성과를 꽃피웠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돌아보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대면이 어려울 때조차, 

우리는 Y-KAST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했습니다. 

기존 토론회의 틀에서 벗어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탐색하는 한편,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해 더욱 

너른 영역의 의견을 귀담아듣고자 노력을 기울였죠. 또한, 

과학기자협회와의 조찬 모임은 오히려 협회가 요청에 반색할 

만큼,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나가 내부 학부 간은 물론, 관련 모임, 

기관 등과의 접촉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기존 운영위원이 전통의 상징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동문 모임 개설을 제안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데 

그치기보다 언제든 3대가 의지하는 버팀목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면 더욱 뜻 깊지 않을까요.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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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운영위원 

Y-KAST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지난 두 해를 함께 걸어오는 

동안, 지속해서 꾸준한 성장이 이뤘다고 자부하는 만큼 오늘 

이 순간이 더없이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사실 1대 초창기엔 

내부 기본 체계를 다지는 데 집중하느라 그 외의 일은 신경 쓸 

여유가 충분치 않았어요. 그러다 2년 전 이맘때 즈음 윤정한 

차세대 부장님의 합류가 이뤄졌고, 서서히 간사와 운영위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활발한 활동을 추진한 끝에 여기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대엔 더욱 세분화가 이뤄져 

멤버스데이를 비롯한 각종 행사는 물론, 해외 기관 탐방과 교류, 

차세대 리포트 발행, 유튜브 채널 개설 등을 진행할 수 있었죠. 

따라서 3대는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지 자못 궁금합니다. 

기존에 한발 앞서 유튜브로 소통 창구를 열었으니 나름의 

전통성과 혁신이 공존하는 형태로 유지해 나간다면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32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와의 협업을 일찍이 시도한 바와 같이 청소년 

세대와 과학 간의 거리를 점차 좁히는 작업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차세대 과학 인재 발굴에 힘쓴다면 계속해서 Y-KAST를 

지켜나가는 꿈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보다 더욱 크고 

원대해질 다음 기수의 내일을 늘 응원합니다. 

이현주 운영위원    

Y-KAST의 탄생은 젊은 과학자가 모여 과학뿐 아니라 교육, 

정책 등을 이해하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논문 쓰고 발표하는 학자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선후배 과학자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사회에 좀 더 반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년간 최선을 다해 주신 Y-KAST 

사무국과 간사님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태림 운영위원    

떠올려보면, 제 일상은 Y-KAST 운영위원회 참여를 

기준으로 크게 나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전까진 맡은 

강의와 연구에 오롯이 집중해왔다면, 운영위원으로 보낸 

2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젊은 과학자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었던 까닭입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 자신이 과연 주어진 

소임을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운영위원회에 

몸담은 후엔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과 여건 조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각종 정책토론회와 GYA 협력, 

한림원탁토론회 등을 거치며 차츰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또한, 

단순한 학회 활동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각 분야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한 경험을 토대로 팁을 하나 남기자면, Y-KAST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은 소위 ‘멍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과 일반 회원의 구분을 떠나 젊은 과학자라면 누구나 

자유로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얻는 장(場)이 펼쳐져야 

비로소 조직이 제대로 활약할 수 있을 터입니다. 3대의 

앞날에 열릴 발전과 도약의 한 마당을 고대하겠습니다.

남기태 간사    

일찍이 제안했던 Y-KAST 운영위원회 실적보고서 기획에 

따라 2년의 세월을 기록으로 정리해보니 참으로 기쁜 

한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바탕 삼아 조만간 

발전사를 펴낼 날이 오겠지요. 정말 시간은 쏜살같아서 1 

· 2대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엊그제인 

듯싶은데 어느덧 2021년입니다. 이제 3대가 시작하면 

운영위원으로 돌아가서 모든 활동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일만 남았네요.

지난날을 더듬어 보면, 맨 처음 Y-KAST가 탄생할 당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1기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그 덕분인지 2대부터는 더욱 

위상이 높아져 어딜 가든 반갑게 맞이해주는 기관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19년 겨울에 스웨덴 영아카데미의 

초청으로 이뤄진 현지 방문은 평생을 두고 이야기할 

추억입니다. 개장 전 노벨 뮤지엄(Nobel Museum)을 미리 

관람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하면, 마침 노벨상 발표 시즌에 

맞춰 온 덕분에 관련 장소를 둘러볼 수 있었죠. 즐거운 대화와 

논의를 곁들인 저녁 식사 역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같은 맥락이 다음 기수로 온전히 이어져 해외 한림원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교류를 맺는 계기를 형성하길 바랍니다. 

또한, 오래 활동할 수 있는 신진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연구 성과에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열의 있는 젊은 

과학자를 과감히 발탁해보는 건 어떨지 제의해봅니다. 

아울러 학부 간 경계가 단단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길을 열고,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협력할 때 Y-KAST의 철학이 더욱 공고해질 터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3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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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운영위원 

Y-KAST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 나름대로 얻은 소기의 

성과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전보다 더욱 넓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2018년 회원 선출을 거쳐 차세대 리포트 

작성에 참여하면서 젊은 과학자의 현실과 대우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한 바 있는데요. 그저 맡은 연구에만 몰두했더라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주제였어요. 물론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주위 연구원과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자 노력을 

했을 테죠. 그러나 2대에서 이뤄진 정책입안자와의 만남이나 

법안 탐구 등으로 연결하진 못했을 거예요. 

한편, 운영위원회가 추진하는 활동이나 행사가 젊은 과학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각종 대학, 관련 기관 등과의 소통을 통해 고충이나 희망 

사항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간 축적해온 바를 토대로 지속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3대의 

몫이지만, 동문 모임을 조직해 자문할 수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농수산학부에 속하다 보니, 2대를 마무리하며 

가장 염두에 두었던 이슈는 학부 내 새로운 회원을 물색하는 

일이었는데 역시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선정한 

만큼, 앞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김진성 간사     

Y-KAST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일에 참여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역시 유튜브 채널 개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코로나19 확산 전에 구상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Y-KAST의 발자취를 남기고자 

신문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택했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우 선  젊 은  과 학 자 의  시 선 을  모 을  수  있 었 어 요 .  또 한 , 

과학쿠키와의 협업은 차세대 과학 인재로 성장할 청소년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과거 

우리가 진행한 각종 행사를 손쉽게 찾아보고, 외부에 홍보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지요.

현재 영상은 일 년에 4편 정도 정리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슈에 따라 조회 수 차이는 있으나 점차 축적해 나가다 보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려 속마음을 밝히자면, 실은 제게 세 가지 야심 

찬 목표가 있었어요. 일 순위는 적극적인 참여였고요. 다음은 

청와대 초청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가 대통령과 사진을 남기고 

싶었어요. 아울러 국회의원, 기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돌아보니 두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네요. 

앞으로 배턴 터치를 할 3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위상을 드높여 주길 기원합니다. 

또한, 현재 잘 가꿔놓은 유튜브 채널을 유지해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와 젊은 과학자가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기획해보면 

상당히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해마다 발전을 거듭할 Y-KAST의 미래를 저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손기훈 간사    

이전까지는 연구 분야 관련 활동에 주로 몰두했다면, 

Y-KAST를 만나 과학 정책, 미래 비전, 대중과의 소통 등 

다방면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림원탁토론회 발표를 준비하며 앞으로 과학계와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조금이나마 

정책 입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면서 내심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Y-KAST가 대한민국 

과학 전반에 시너지를 선사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윤정한 교수님과 사무국,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Y-KAST, 파이팅! 

이정은 운영위원     

지난 2년간 Y-KAST 운영위원회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뤄졌어요. 우선 1대에선 해외 한림원 

영아카데미를 포함한 각종 기관과 교류하며 존재를 

널리 알렸고요. 그 기반을 통해 제가 속한 2대는 국내 

정책입안자와의 만남, 한국과학기자협회 포럼, 유튜브 채널 

개설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꼽는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한림원과의 

긍정적 관계 전환이 아닌가 해요. 초창기엔 단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물어왔다면, 이제는 협력이나 동참을 

제의한다는 점에서 Y-KAST가 나름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고 

매우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윤정한 차세대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의 노력과 열정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연을 쭉 이어가는 의미로 동문 

모임을 결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기수가 점차 쌓여서 

역사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3대부터는 전체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회원간 

소통 체계를 더욱 넓힐 수 있길 바라봅니다. 운영위원뿐 

아니라 일반 회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해 만드는 1년은 

비단 조직뿐 아니라 각자의 삶에 원동력을 부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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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운영위원     

저와 Y-KAST의 인연은 2년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한국연구재단에서 Y-KROS라는 심포지엄 

참가를 제안했을 때, 어렴풋이 한림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 융합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인드와 통하는 점이 있어서 3차 

모임까지 참석한 후, 결국 Y-KAST 회원으로 지원해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모두 동감하는 바겠지만, 한국의 과학자는 개인 리서치와 

연구실을 두 어깨에 메고 살아갑니다. 반면 GYA 참석을 

통해 만나본 세계 곳곳의 연구자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미래 또한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 점이 매우 감명 

깊었던 한편, 해마다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는 데 분주해 

사회적 가치에 미처 시선을 둘 겨를이 없었던 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이제 3대에 들어선 운영위원회와 회원 일동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더 너른 시야로 과학을 바라보고 

지평을 넓힐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덧붙여, 소규모 

그룹 결성, 단기 프로젝트 등으로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질 

기회를 만들어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터입니다. 우리라는 연대감이 발생할 

때, 비로소 함께하는 의미가 더욱 빛나고 한림원 시니어 

과학자와의 원활한 연계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앞으로 더 큰 도약을 향해 나아갈 Y-KAST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주영석 운영위원     

유욱준 한림원 부원장님과의 인연으로 Y-KAST에 

첫발을 내디딘 후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돌아보면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윤정한 차세대 

부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Y-KAST의 비전과 역할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과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의 설립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전히 명확한 본질이 무엇인지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연구실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면, 핵심 목표가 분명하니 필요한 인원과 비용을 

결정해서 운영이 이루어질 텐데, Y-KAST가 하는 일은 훨씬 

넓은 영역에 걸쳐있고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진성 간사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Y-KAST와 과학쿠키의 

유튜브 협업은 특히 기억에 남는 이슈로 손꼽을 수 있겠고요. 

164회 한림원탁토론회 역시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성주 교수님과 사회자로 참여한 제2회 Y-KAST 멤버스데이, 

2021년도 차세대회원 회원패 수여식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이어져서 Y-KAST만의 시그니처 

이벤트를 기획하는 동시에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연이어 

시도해 나간다면 더욱 훌륭한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젊은 과학자의 권익 보호와 

주위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나서야겠죠. 

3대가 선보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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